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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나 기자] 반듯하고 하얀 치아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준다. 연예인들의 환한 미소가 사람들에게

호감 가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그 이유다. 때문에 최근 치아미백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급증하

고 있다. 고른 치열을 갖고 있다 해도 ‘누런 이’로는 호감을 사기 어렵기 때문이다.  


치아의 착색은 선천적인 요인보다 환경적인 요인에 인해 이뤄진다. 치아의 표면은 유기물과 무기물

수분으로 구성돼있는 법랑질로 이뤄져 있다. 세월이 지나면 유기물 사이 공간으로 색소가 들어가면

서 치아색이 변하게 된다. 이러한 치아의 변색은 생활습관만 고쳐도 미백효과를 볼 수 있다. 


많이 먹는 커피, 와인, 홍차 등은 치아 착색을 일으키는 탄닌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와

인에 포함돼 있는 폴레페놀은 치아의 에나멜을 벗겨 치아 착색뿐 아니라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

까지 만든다. 때문에 커피나, 와인 등을 마시게 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닦거나 입을 물로 휑궈줘야

한다. 




이 외에도 카레나 토마토소스가 들어간 음식은 치아 변색에 영향을 미친다. 카레에 들어있는 커큐

민 성분은 착색력이 매우 뛰어나다. 또한 토마토소스는 산 성분을 갖고 있어 치아의 상아질을 벗기

고 색소를 침투시킨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금치, 양상추 등의 샐러드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반면 비타민C가 함유된 과일은 치아미백에 효과가 있다. 특히 레몬이나 바나나는 치아미백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레몬즙을 내 거즈에 묻힌 후 마사지하듯 치아를 문질러 주거나 바나나 껍질

안쪽부분을 치아에 대고 5분정도 문질러 주면 미백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바쁜 생활 속에서 예방법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미백효과를 단시간에 볼 수 있는

‘치아미백’관리를 받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1day 화이트닝은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 가장 많

이 찾는 시술 중 하나로 하루 한시간만에 효과를 보는 극초단기 치아미백이다. 


치아미백 중에는 담배나 기타 착생음료를 자제하고, 미백을 받은 24시간동안 뜨겁거나 차가운 음료

를 피해야 한다. 또한 일반 불소치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한 번의 치아 미백시술은 2~3년 동안 효과를 지속해준다. 여기에 생활습관을 개선한다면 더욱 오

래 하얀 이를 유지할 수 있다. (도움말: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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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니트 우현, ‘셜록’ 가사로 절친 샤이니 응원 


▶ 이소정-나들이 ‘코뿔소’, 이 정도는 되야 ‘보이스코리아’ 


▶ 신화 콘서트에 3천명 해외 팬 체조경기장 집합 ‘일대 혼란’ 

▶ 웹툰작가 정다정, 샤이니 종현 열혈팬으로 주목 “컴백 축하해요” 


▶ ‘보이스코리아’ 허공 눈물, 생방송 진출권 획득성공에 “허각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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